
▣ 입시사교육 경쟁의 핵심원인, 서열화 해소를 위한 4대 공약①

일정한자격을갖추면입학이허용되는‘대학입학보장제’

를통해, 입학생성적에의해대학의서열이정해지

는현실을개선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입제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새로운 대입제도는 매번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또 다른 문

제를 야기하거나 심지어는 상황을 악화시켜왔다. 그 이유는 대입제도는 계속 변화했지만, ‘치열한 경쟁’과 

‘촘촘한 선별에 의한 선발’, 그리고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굳건한 대학서열’이라는 대입제도의 기본 틀과 

환경은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입제도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은 현

재의 ‘경쟁’과 ‘선발’이라는 대입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자격기준 충족’과 ‘입학보장’이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이 현재의 대학서열에 안주하지 않고, ‘잘 뽑는’ 경쟁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 경쟁에 나서게 됨을 의미한다. 

■ ‘대학입학보장제’ : 일정한 내신 또는 수능 등급이면 학생들을 더 이상 경쟁시키

지 않고, 희망 학부의 대학 입학을 보장

□ 수험생에게 고통을 주었던 복잡한 전형을 하나로 통일, 대학 정원의 70%를 선발하는

수시 전형에서는 일정한 내신을 갖춘 학생에게, 30%를 선발하는 정시에서는 수능 일정

등급을 갖춘 학생에게, 자신이 원하는 2개의 학부와 대학을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지원

하면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하는 대학들 안에 있는 공동의 입학관리센터에서 대학을 배

정한다.

□ 대학입학보장제는 모든 대학들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 방식을 통해 국공립대

학을 중심으로 하면서 사립대학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1단계에서는 약 10만 명을 대

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하는 대학을 전국적

으로 집중 지원 육성(세계적 수준의 학문경쟁력을 갖는 연구중심대학 7∼10개, 작지만

특색 있는 ‘강소 교육혁신대학’ 40∼50개)하고 대학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육의 시

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